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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해 주시는 분들 

DAILY (2022.3.10)  
금융시장 동향

한/베 환율 한/베 증시

USD/KRW KOSPI

V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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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8.91

+0.03USD/VND 22838 -8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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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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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날씨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링크로 이동합니다.

종부세 장기적 폐지…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재검토

국제유가 급락에 환율 10원대 하락 출발…장중 1,220원대로

탈원전 백지화…신한울 3·4호기부터 건설재개 전망

재계 "윤 당선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길"

한눈에 보는 한국경제

베트남인 NFT 보유율, 미국인보다 높아코이카, 백신 접종용 일회용 주사기 945만 개 기증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베트남 수산물 수출업체 피해 베트남 휘발유 가격 사상 최고치..."유류세 인하폭 확대해야"

해외거주 베트남인 10명 중 9명 "고국에서 취업 희망"美 ETF, 베트남 증시에 3개월 간 860만 달러 투자

4억 원 상당 '금 꽃다발' 선물한 베트남 男 '화제' 미성년자 성폭행 후 베트남 도피 60대 미국인 男 검거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링크로 이동합니다.

베트남서 ESG 경영 확산…기업들 '친환경·사회공헌' 활동 전개

호랑이 14마리 몰래 사육?…베트남법원, 40대 남성에 징역 7년형

러시아發 고유가, 韓·인도·태국·베트남 타격 제일 커

'베트남' 키워드 한국뉴스

전세계가 러시아 규탄하는데…"웰컴 러시아" 베트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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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며 

그 사이에 하고 싶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다. 

- 밥 딜런 -

  한국경제TV K-VINA 칼럼                       >>>>>>>> 11면

베트남, 베트남, 러시아 제재 동참 러시아 제재 동참 

가능성 낮아 가능성 낮아 外 外 ……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0032000002?section=economy/all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0056200002?section=economy/all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9079100003?section=industry/all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56&aid=0011226784
https://www.google.com/amp/s/m.mk.co.kr/news/world/view-amp/2022/03/216530/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5033100076?input=1195m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3/216275/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2/03/3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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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환

경세를 기존 대비 4분의 1로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류세 인하폭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 11일 휘발유

에 부과하는 환경세 4000동, 경유에 부과하는 

환경세 2000동을 각각 3000동, 1500동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휘

발유 가격이 리터당 2만7000동을 육박하며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재무부가 제안한 인하 폭은 기업과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GSO)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휘발유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지난 2개월간 전년 대비 1.68% 상승했다. 베트남무

역산업회의소(Vietnam Chamber of Trade and Industry)는 "재무부가 제

안한 세금 감면안은 인하폭이 너무 적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더 

감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웬빅람(Nguyen Bich Lam) 전 통계

청 국장은 휘발유에 부과하는 수입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단기간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며 "태국은 이달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50% 인

하했다"고 부연했다. (출처: vnexpress)

베트남인의 대체불가토큰(NFT, 디지털 파일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세계 유일의 진품임을 인증하고 소유권을 부여

하는 디지털 증표) 보유율이 미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금융 종합 비교 사이트

인 파인더(Finder)는 지난해 NFT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소유권과 관심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

면 NFT가 가장 많은 상위 5개국은 필리핀(32%), 태국(26.6%), 말레이시아

(23.9%), 아랍에미리트(23.4%), 베트남(17.4%)으로 집계됐다. 조사에서 베

트남에서 앞으로 NFT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11.6%로 전 

세계 평균(9.4%)보다 높았다. 아울러 NFT를 알고 있는 베트남 성인의 비율

은 37.7%에 육박하며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다른 국가에서 NFT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성인 비율은 일본 10%, 독일 17.4%, 영국 21.2% 수준

이었다. (출처: lecourrier)

베트남인 NFT 보유율, 미국인보다 높아코이카, 백신 접종용 일회용 주사기 945만 개 기증

코이카(KOICA)는 베트남의 코로나19 예방접

종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위생역학연구

소(NIHE)에 백신 접종용 일회용 주사기 945만 

개를 지원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코이카를 통

해 베트남 보건부(MoH)에 기부할 250만 달러 

상당의 일회용 백신 접종용 일회용 주사기 4250만개를 기증할 예정이다. 

코이카는 방역물자, 식량, 의약품 등을 지원해 베트남 당국과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한덕 코이카 베트남사무소장은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약속했다"며 "이번에 기증한 주

사기는 베트남이 백신 접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에서 큰 도움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코이카는 국립보건원에 백신 접종

용 일회용 주사기 630만 개를 전달했다. 지난해에는 30만 개의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를 기증하기도 했다. (출처: hanoitimes)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베트남 수산물 수출업체 피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해산물을 

수출하는 베트남 수출업체들이 비상이 걸렸

다. 일부 업체는 양국 간의 군사적 대립이 계

속되면서 수출액이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베트남해산물수출협회(VASEP)에 

따르면 지난 1월 러시아로 수출하는 5개의 베트남 메기 수출액이 전년 

대비 29.8% 감소한 218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러시아 수출액

이 72.5%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베트남은 지난해 아르헨티나와 중

국에 이어 러시아의 세 번째로 큰 메기 수입국이었다. 베트남해산물수

출협회는 "올해 초부터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 작전

을 시작한 이후 이 시장으로 메기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루블

화 가치가 30% 하락하면서 구매자들이 주문 비용을 지불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결제 절차도 까다

로워졌다. 운송 회사가 도중에 물품을 압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러

시아에 대한 주문을 수락하지 않는 운송 회사도 문제가 되었다. (출처: 

vnexpress)

베트남소식

베트남 휘발유 가격 사상 최고치..."유류세 인하폭 확대해야"

원문보기

원문보기

원문보기원문보기

▶RoHS I 시험분석
   중금속 : Pb, Cd, Hg, Cr(VI)
   난연제 : PBB/PBDEs

▶RoHS II 시험분석
   Phthalates : DBP, BBP, DIBP, DEHP

▶Screening 시험분석
   프탈레이트 양산관리 시험분석
   XRF, Halogen 시험분석

▶ 1961년 국내 최초 섬유시험 및 연구
   기관인 “방직시험검사소”로 발족

▶ 사업영역 확대 및 세계적인 종합분석
   기관으로 성장하여 Global Business 
   Partner의 역할 수행    

▶ 해외법인 및 지사: 6개국 12개 지역
    (베트남,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저렴한 수수료와 신속 정확한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KORCHAM 회원사 할인 제공)

KOTITI 베트남 (하노이 지사)

KOTITI 시험연구원 (성남 본원)

주소 5th floor 414 Nguyen Van Cu, Bo De Ward, Long Bien Dis., Hanoi

▶쥬얼리 제품 유해물질 분석
   중금속 : Pb, Cd, Hg, Ni release
   유기분석 : Phthalates

▶기타 유해물질 분석
   이물, 성분분석 및 솔루션 제공

▶고객사 초청 세미나
   고객사 환경규제 대응 가이드
   및 품질관리 방안 교육

 왕만식 지사장 024 320 10011

mswang@kr.kotiti-global.com

 0246 682 0511

https://lecourrier.vn/le-taux-de-possession-de-nft-par-les-vietnamiens-est-superieur-a-celui-des-americains/969549.html
https://hanoitimes.vn/koica-gifts-945-million-syringes-to-vietnam-for-covid-19-prevention-320177.html
https://e.vnexpress.net/news/economy/russia-ukraine-conflict-hurts-vietnam-seafood-exporters-4436125.html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industries/environment-tax-cut-on-gasoline-deemed-too-little-44361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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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 10명 중 9명

은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취업하고 싶다는 의

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베

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글로벌 리쿠르

트먼트기업 로버트 월터스가 지난해 8월 해

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복수응답 

허용) 결과를 보도했다. 이번 설문에서 해외거주 베트남인들의 87%는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가 취업할 수 있다고 답했고, 14%는 즉시 복귀

할 의사가 있으며, 40%는 향후 3년 이내에 복귀하고 싶다고 답한 것으

로 나타났다. 베트남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 과반수 이

상(63%)이 연로한 부모를 돌보거나 결혼을 하는 등 '가족'을 주요 이유

로 꼽았다. 이어, 해외 문화에 대한 이질감과 충격·두려움, 고향에 대한 

향수(Homesick), 습득한 기술을 고향에 전수 그리고 급여 등으로 답했

다. 로버트 월터스 베트남의 국제 매니저 비키 쭝(Vicky Truong)은 이

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베트남 전통 문화인 가족간 유대 및 정서적 

연결과 국가에 기여하려는 열망 사이에서 오는 심적인 갈등이 많을 것"

으로 이해했다. (출처: 한국경제TV)

베트남소식

해외거주 베트남인 10명 중 9명 "고국에서 취업 희망"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수배된 후 베트남으

로 도피한 60대 미국인이 베트남과 미국 당

국의 공조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10일 호찌

민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65세의 미카엘 피

에르 부말(Michael Pierre Boumal)를 체포

해 지난 1월 19일 미국으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부말은 지난 2012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포크스타운십에서 11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부말이 베트남에 2년 이상 머물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미국 당국은 하노이에서 그를 찾아내 체포에 성공했다. 이번 수

사는 미국 연방집행국(USMS)과 미국 외교경호실(DSS), 포크스타운십 

경찰국을 비롯해 하노이 경찰 및 베트남 이민당국의 공조로 진행됐다. 

(출처: vnexpress)

미성년자 성폭행 후 베트남 도피 60대 미국인 男 검거

원문보기

원문보기

베트남 껀터성에서 73억 동(약 3억 9000만 원) 

상당의 '금 꽃다발'을 주문한 남성이 이목을 끌

고 있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일 '세

계 여성의 날을' 맞아 다낭 출신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꽃가게에 100테일(1테일=37.5g)의 금과 

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주문했다. 그는 사촌에게 선물할 예정이라며 제작비

로 2000만 동을 지불했다. 지난해에는 한 미국인 남성이 여성의 날을 맞아 베

트남에 있는 아내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6500만 동 상당의 꽃을 주문해 화제

가 되기도 했다. 한편  베트남은 '여성의 날'이면 남성들이 가까운 여성들에게 

꽃이나 선물을 주는 문화가 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고, 10월 20일

은 '베트남 여성의 날'로 베트남은 '여성의 날'을 일 년에 두 번 챙긴다. (출처: 

vnexpress)

4억 원 상당 '금 꽃다발' 선물한 베트남 男 '화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한 펀드가 지난 3개

월 동안 863만달러를 모아 베트남증시에 투

자해 수익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

면 지난해 12월 9일 뉴욕증권거래소(NYSE) 아

르카(Arca)에 상장된 '글로벌XMSCI 베트남 ETF(VNAM) - Global X MSCI 

Vietnam ETF(VNAM)'는 베트남의 부동산과 금융 그리고 소비자 스테이플 

등 우량주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 금융그룹 미래에셋

이 운용하고 있는 VNAM펀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베트남의 경제성장

률을 매년 6% 이상 그리고 베트남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주목하고 VNAM

펀드의 투자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초 상장 당시 100만 달러 

안팎이던 펀드금액은 지난달 말 현재 863만 달러로 늘어났으며 보유액 1위

는 '베트남의 포스코'로 불리는 철강업체 호아팟그룹(HPG)으로 전체 펀드의 

10.92%를 차지했다.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VIC)

은 7.31%로 3위를, 빈그룹의 자회사 부동산 개발사 빈홈즈(VHM)는 8.41%

로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빈그룹의 소매유통을 인수한 마산그룹

(MSN)이 6.43%로 4위로 뒤를 잇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TV)

美 ETF, 베트남 증시에 3개월 간 860만 달러 투자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s://e.vnexpress.net/news/news/long-arm-of-the-law-nabs-american-fugitive-in-vietnam-4436201.html
https://www.kvina.co.kr/newsCenter/view.asp?articleId=A202203070233&page=1&pgCode=0200&serDate=&sercateidx=&seriskvina=0&searchstr=
https://www.kvina.co.kr/newsCenter/view.asp?articleId=A202203060027&page=2&pgCode=0200&serDate=&sercateidx=&seriskvina=0&searchstr=
https://e.vnexpress.net/news/economy/man-makes-bouquet-from-100-taels-of-gold-as-womens-day-gift-44361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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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적 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에 가격이 경직적으
로 움직이는 품목과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품목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는데, 그중 경직적으로 움직이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만든 물가지수를 경직적 물가지수,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 물가지수를 신축적 물가
지수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공공
서비스, 전기·수도, 담배, 보육·급식 가격이나 개인서
비스 요금 등은 대체로 경직적 물가를 구성하는 주요 품
목이다. 이러한 경직적 물가는 통화정책 관점에서 소비
자물가 예측에 매우 유용한 물가지표이다. 

특히 경직적 물가와 신축적 물가의 움직임에 내재된 정
보가 서로 달라 향후 인플레이션 향방을 정도 있게 예측
하기 위해서는 경직적 물가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해석하
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한국은행

오늘의 경제 금융 용어오늘의 경제 금융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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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회원사

welcome
이달의 회원사

코참 회원사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참은 베트남 대정부 활동을 비롯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권익 보호 등 회원사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업종/업태 : 제조/ Manufacturing

▶회사소개 

사출전문 자동차 협력사

YMP 플러스
YMP plus

▶업종/업태 : 무용 프린터, 복합기 판매 렌탈 서비스 

	  	  산업용 프로덕션 프린터 판매

▶회사 소개 

코니카미놀타 베트남 하노이 지사는 사무용 / 산업용 복합

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판매와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코니카미놀타 베트남 하노이 지점
KONICA MINOLTA VIETNAM HANOI BRANCH

COTECH
▶업종/업태 : 전기.전자제조

▶회사소개

COTECH VINA는 한국의 COCN에서 투자 설립한 회사이

며 전원공급장치에 들어가는 TRANS, FILTER, CHOKE 

COIL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코테크 비나

COTECH VINA

▶업종/업태 : 건설.건설자재

▶회사소개

DELCO는 베트남에서 가장 권위있는 산업 설계 및 종합 건설

사 중 하나이며 국내외 FDI 투자자들과 많은 경험을 보유하

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중에 “패키지 투자율 보장, 비용 

부담 없음”을 지침으로 DELCO는 기타 여러 국가 및 일본, 한

국 및 이탈리아 기업의 신뢰할 수있는 파트너였습니다.

DELCO 투자 및 건설 주식회사
DELCO CONSTRUCTION AND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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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K-VINA 칼럼

질문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전 세계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베트남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

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함께 스탠스 변화 가능성까

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짚어보면, 1955년 베트남 전쟁 당시 소련은 베트

남의 국부 호찌민이 지휘한 북베트남을 지원하며 승리에 기여 하게 됩

니다. 이때부터 베트남과 소련은 매우 우호적 관계가 됩니다. 

또한 베트남은 중국과의 껄끄러운 관계에서도 러시아의 영향력을 적절

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1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들여오는 

등 중국 견제에 러시아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베트남은 친러 성향

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경제 개방을 선언한 1985년 이후에는 미국

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는데요.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대 

미 무역흑자는 지난 2020년 미국이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베트남 무역에 있어 미국은 가

장 중요한 시장이며, 올해도 2개월 동안 2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내

고 있습니다. 

이렇듯 베트남은 더욱 친미 성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러

시아도 베트남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에서 사실상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등 양국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보이고 있습

니다. 

정리하면 베트남과 러시아 간 깊은 유대를 나눴던 근대 역사를 지나며 

조금씩 틈이 발생한 현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베트남이라는 또 다른 서방국가와의 완충지대를 가지고 싶어한다고 보

여집니다. 이런 분위기에 러시아 외무부는 최근 “베트남은 안전한 관광

지로 러시아 국민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입국이 가능한 나라”로 제일 먼

저 이름을 올려 놓는 등 러시아 편으로 더 가까이 두고자 하는 기류도 함

께 보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우크라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제재 분위

기에 베트남은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베트남은 오히려 ‘남

들이 손가락질 할 때 내 옆에 남아있는 진정한 친구’를 택한 것으로도 받

아들여집니다.

질문2> 최근 들어 베트남 증시에 미국 펀드 자금이 몰리고 

있다던데요. 우크라 사태가 지속될 경우, 베트남 증시도 변

동성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현지에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최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뉴욕증

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글로벌XMSCI 베트남 ETF’ 티커명 ‘VNAM’ 

ETF는 베트남 부동산, 금융, 소비재 등 우량주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데, 최근 3개월간 투자 규모는 약 863만 달러, 한화 기준으

로 106억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여러 이유로 불안이 지속되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연스레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베트남을 주목하는 각종 펀

드들 역시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또한 베트남 펀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적

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 사태가 지속될 경우 변동성과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면서도, 베트남 증시는 외국인 보다 국내 개인투자자들

이 주도하고 있어 국제적 악재에도 상대적으로 조정을 덜 받을 것으로 전

망하고 있고요. 특히 베트남은 경제 체력이 튼튼하고 경기 부약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향후 글로벌 이슈에도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개

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질문3> 베트남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15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전면 개방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추이 등을 고

려할 때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베트남 정부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베트남 팜민찐 총리가 최근 코로나19를 이제 대유형병이 아닌 감기와 같

은 풍토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베트남 전역에서 국경 

개방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난달 있던 발표에

서 오는 15일로 외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제한 조치 해제가 된다는 

소식으로 관련 기관과 업체들의 준비는 꾸준하게 하던 중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 관광산업은 경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회복돼야 할 부문입니

다.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공급망으로 언급을 했고 이 발언이 있고 난 후 ‘탈 중국’ 그리고 베

트남으로 이전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 모두는 굴뚝이 필요한 산업들로 즉, 상품 생산을 위한 

그리고 노동이 집약된 산업 일색입니다. 그렇지만 굴뚝없이 베트남 전체 

GDP의 10% 이상을 벌어주던 관광산업이 있기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보

물과도 같은 관광산업’으로 표현하는 건 그런 의미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따라서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계획에는 어떠한 변동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트남, 러시아 제재 동참 

가능성 낮아 外…

한국경제TV KVINA 하노이 사무소장 대니얼 오

광고 문의 

024 3555 3341 
info3@korchamvietnam.com 

코참데일리의 광고후원사를 모십니다.

매일 7000여 명에게 전달되는  '똑똑한' 경제뉴스 

코참데일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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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기업설명 : 휴대폰 부품제조 업체

▶근 무 지 : 빈푹성 카이꽝공단/푸토성 푸하공단

▶채용부문 : 인사총무팀장(Saramin 홈페이지 참조)

▶직무상세 : 법인 인사총무 총괄

▶학      력 : 대졸 이상		

▶경      력 : 해당직무경력 5년 이상

▶언      어 : 영어, 베트남어 가능자 우대

▶기      타 : 베트남 현지 장기근속 가능자

▶급	     여 : 회사내규(별도협의)(해외파견사원 기준 처우)

▶복리후생 : 기숙사 숙식, 출퇴근 차량, 정기휴가 등

▶담 당 자 : 남광훈부장

▶연 락 처 : 039-598-0805

▶이 메 일 : khnam@jahwa.co.kr

▶접수기간 : 22.3.20일까지

▶홈페이지 : www.jahwa.co.kr

구인 자화전자 베트남법인 채용 공고

▶기업업종 : 한국계 물류회사

▶근 무 지 : 하노이, 베트남

▶채용부문 : 주요 고객 영업 관리 및 C/S

▶학      력 : 4년제 대졸

▶경      력 : 1~2년 포워딩 경력

▶언      어 : 영어 상

▶급	     여 :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

▶복리후생 : 장기 여행자 보험, 교통비 지원 등

▶담 당 자 : 박대희 선임

▶연 락 처 : (+84)368 434 842

▶이 메 일 : daehee.park@hansol.com

▶접수기간 : 22.3.31일까지

▶홈페이지 : www.hansollogistics.com

구인 한솔로지스틱스 베트남법인 채용

▶근 무 지 :KOTRA 하노이무역관 

20th Floor,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Cau Giay

▶직무상세 :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관련 실무

-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가로막는 통상 애로 해소 및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한 한-베 상생협력 사업

- 소속팀 및 하노이 무역관 지원업무

▶근무기간 : 2022년 3월 ~ 12월 (업무 개시 일정 협의 가능) 

- 근무 기간의 업무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검토 가능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08:30~17:30

▶우대사항 : 1. 베트남어 Level B 이상 자격증 소유자

2. 베트남 정부 대관업무 경력자

3. TOEIC 또는 TOEIC Speaking 성적 보유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한국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베트남 체류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합법적으

로 취업 가능한 자

·베트남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급	     여 :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출 수 있는 

근무경력에 따른 산정 (USD 2,500~)

▶제출서류 :  

필수-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그외-베트남어 또는 영어 관련 자격증, 근로확인서,경력증명서

▶이 메 일 : (hilee@kotra.or.kr)로 제출서류 일체 송부

▶접수기간 : 2021.2.28.(월) ~ 3.14.(월)까지

▶홈페이지 : http://www.kotra.or.kr/hanoi

▶참고사항 :

- 서류심사 후 합격자 대상 면접 및 인성검사 시행

-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채용 계약은 주재국법을 준거법으로 함

-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연락 예정

구인 KOTRA 하노이무역관

▶근 무 지 : 하노이

▶채용부문 : 재고 관리, 물류 업체 관리, 포케스팅, 수입관리

▶직무상세 : 팀장급 / 법인 현지 채용

▶지원자격 : 해당 업무 2년이상 경험자. 베트남어 가능자

* 해외근무에 결격사유 없는 자

▶근무기간 : 평일(월~금) 및 토요일 오전근무

▶급	     여 : 협의 후 결정

▶복리후생 : �협의 후 결정

▶이 메 일  : sgkim@gcoop.com

▶접수기간 : 채용 완료시까지

▶서류 제출 및 문의 : 김선구 지사장 ☎ 098-282-1844

구인 Gcoop Viet Nam 채용 공고

구인 구직

▶기업설명 : IT, 서비스, 금융

▶근 무 지 : 호치민, 빈탄군

▶채용부문 : IT outsourcing PM

▶직무상세 : 당사 R&D Center의 한국 계열사발 외주 업무 총괄

▶학      력 : 대졸 이상		

▶경      력 : 7년 이상

▶언      어 : 영어(필수)

▶급	     여 : 면접 후 협의

▶우대사항 : 엔지니어 출신, moder javascript 경험 우대

▶이 메 일  : jake@dnkinno.com

▶접수기간 :  22.3.31일까지

▶홈페이지 : https://itcloudsea.com/company-introduction/

▶서류 제출 및 문의 : 조태문 ☎ 096 112 2564

구인 다우키움 이노베이션 채용

7269
3월 10일 목요일  오늘자 코참데일리

이메일로  3,614분,  
카톡으로  3,655분, 
총 7,269분께 배포되었습니다.

코참데일리는 코참 회원사들의 

구인, 구직, 자산 매매 등의 정보를 게재합니다. 

특히 구인 공고를 원하시는 기업께서는 

코참 사무국 이메일 (info3@korchamvietnam.com)로 

구인 공고 내용을 작성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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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I                  주요기관                  I 

대사관.................. 024-3831-5111~6
▶사건사고.......... 090-462-5515
▶영사업무관련... 024-3771-0404
▶비상연락(당직). 090-402-6126
하노이 총영사관.. 024-3771-0404
코참..................... 024-3555-3341
대한상공회의소... 024-3771-3681
KOTRA................ 024-3946-0511
KOICA.................. 024-3831-6911/5108
하노이한인회....... 024-3555-3015~6
한국문화원.......... 024-3944-5980
한국콘텐츠진흥원 024-3202-2488
대한상사중재원... 03-7569-6602
금융감독원 하노이 024-3244-4494
하노이한국국제학교 024-7301-5339

I                    은행                     I 

신한은행 베트남
▶하노이지점........... 024-3831-5130
▶쩐지흥지점........... 024-3553-8400
▶팜흥지점.............. 024-3226-3226
▶호안끼엠지점....... 024-3266-3355
▶로열시티지점....... 024-7309-9400
▶박닌지점.............. 0222-6255-800
우리은행.................. 024-7300-6802
KB국민은행............. 024-3226-3377
기업은행.................. 024-2220-9001
KEB하나은행........... 024-3771-6800
한국수출입은행....... 024-3771-7009
농협하노이사무소... 024-7300-8585
서울보증보험........... 024-3946-0322~3
KNP Finance(DB손보)... 096-157-3088

I                병원/의원/약국               I 

선병원.............................. 091-756-5016
킴스클리닉...................... 024-6128-1041
Vinmec............................ 024-3974-3556
(Vinmec한국어통역)....... 090-325-9068
Family Medical ............... 024-3843-074
▶소아과.......................... 024-3726-5222
Hong Ngoc..................... 024-3927-5568
프랑스국제병원................ 024-3577-1100
미딩한국약국................... 098-225-3816
행림한의원...................... 037-457-9016

하노이 주요 연락처


